
2023년 9월 3주

(9.6.~9.19)
 (카자흐스탄 지사) 보건산업 주간 동향

[우즈베키스탄] 우즈베키스탄 의료발전기금 조성(9.7)

○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4개의 기존 기금을 통합하여 의료발전을 위한 국가 신탁 기
금 조성

 - 의료발전기금은 기존의 혈액종양질환⋅난치병 치료지원 기금, 응급의료서비스발전기금, 
우수의료전문인력 지원 기금, 척수근위축증 환아 지원 기금을 통합해 조성

 - 기금 예산은 국가예산,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 영리 활동, 기부금, NGO 지원금 등으로 
구성

 - 기금 예산은 의료인 교육, 필수 기기 구입, 해외 전문가 초빙, 의료기관 리모델링, 장학금 
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

[출처]: https://www.gazeta.uz/ru/2023/09/07/medicine-development-fund/  

[카자흐스탄] 수술 후 사망률 감소(9.8)

○ 제8회 카자흐스탄 외과학회 콩그레스 중 카자흐스탄 외과 분야 성과 및 신규 수술법 도입 
관련 발표

 - 지난해 카자흐스탄 수술 후 사망률 21% 감소

 - 카자흐스탄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임상에 도입 할 예정

 - 제8회 카자흐스탄 외과학회 콩그레스는 9월 8~9일 이틀간 진행되었고, 일본, 한국, 인도, 
벨라루스 외과 의사들이 참석했음

[출처]: https://almaty.tv/news/meditsina/1524-dostidgeniya-khirurgii-v-kazakhstane-snizilas-posleoperatsionnaya-smertnost 

[카자흐스탄] 의료제약 클러스터 개발 관련 보고(9.11)

○ 아스타나의대에서 개최된 국제서밋의 ‘의료제약클러스터 활동, 제약분야 발전을 위한 문제
와 과제’ 패널세선 중 카자흐스탄 의료제약클러스터 개발 관련 발표

 - 의료제약관리위원회,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, 악토베시, 쉼켄트시에 혁신의약품 개발을 
위한 의료제약클러스터 설립 관련 발표

 - 현재 의료제약관리위원회, 글로벌빅파마 top-50순위에 들어가는 제약사들과 현지 생산 
관련 협상 중

[출처]: 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v-astane-obsudili-voprosy-razvitiya-mediko-farmacevticheskih-klasterov_21695 

[카자흐스탄] 카자흐스탄 국립의료기관 부채 800억 텡게 돌파(9.11)

○ 카자흐스탄 사회의료보험기금, 2023년 7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부채 800억 텡게(약 1억6천9
백만 달러) 돌파

 - 2020년 9월 보건의료 종사자 급여 점진적 인상 대통령 지시, 2020년 보건부 장관으로 
승인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의료기관 부채 급상승  

 - 외래병원과 임상병원은 의약품에 대한 부채가 가장 많음(전제 부채의 절반인 450억 
텡게)

[출처]: 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dolg-medorganizaciy-kazahstana-prevysil-80-mlrd-tenge_2170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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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카자흐스탄] 카자흐스탄 의약품 생산량 감소(9.14)

○ 지난 2022년 대비 올해 의약품 생산량 4.4% 감소
 - 올해 1월~7월간 국내 기본 의약품 생산량은 867억 텡게로 전년 동기 907억 텡게 대비 

감소

 - 지역적으로 가장 큰 생산량은 쉼켄트에서 보였고, 269억 텡게로 전년 동기 327억 텡게 
대비 감소

 - 올해 1월~7월간 6억 9,42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 13.9천 톤 수입, 지난해 대비 3.7% 감소

 - 작년 대비 의약품 가격 9.8% 상승
[출처]: 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proizvodstvo-farmacevticheskoy-produkcii-v-rk-sokratilos_21714  

[키르기스스탄] 정부 운영 약국 개업 예정(9.15)

○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리 및 운영 약국 개업 계획
 - 지난 2021년 민간 제약사와 협의 후 오쉬, 잘랄아바트 지역에 사회약국 개업(국가 사회 

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에게 우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)

 -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약국엔 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, 키르기스스탄 
보건부, 전국에 사회약국 개업 계획 중

[출처]: 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v-kyrgyzstane-v-blizhayshee-vremya-otkroyutsya-gosudarstvennye-apteki-_21720  

[러시아] 러시아 약국, 항우울제 프로작(Prozac) 부족 사태 발생(9.16)

○ 현재 러시아 약국에 항우울제 프로작 부족 사태 발생, 9월 15일부터 약국에 유통되지 않음
 - 항우울제가 러시아에 올해 6월 마지막으로 공급된 후 물량 부족 사태 발생

 - 프로작 생산 제약사인 ‘Elli Lilly’가 러시아 시장 철수를 올해 봄 발표 후 수급난이 발생, 
현재 러시아 보건부는 의약품 공급 문제 사실 부인

[출처]: https://rtvi.com/news/rbk-v-rossijskih-aptekah-voznik-deficzit-antidepressanta-prozak/   

[우즈베키스탄]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발표(9.17)

○ 우즈베키스탄 통계청, 올해 외국인 환자 4만명 유치 실적 발표
 - 지난 1~8월간 우즈베키스탄 방문 외국인 환자는 주로 CIS 국가 환자로서 주로 

타지키스탄(7천 2백 명), 카자흐스탄(7천 2백 명), 키르기스스탄(3천 7백 명), 러시아(8백 
명), 투르크메니스탄(3백 명) 환자 방문

[출처]: https://nuz.uz/zdorove/1285771-kto-predpochitaet-lechitsya-v-uzbekistane-v-osnovnom-sosedi.html   

[카자흐스탄] 카자흐스탄-중국 제약산업 간담회 개최(9.18)

○ 알마티에서 중국 시노팜, China Meheco, 강홍제약, 치루제약 참가 카-중국 제약산업 간
담회 개최

 - 간담회에선 카-중 의약품 유통 프로젝트, 활성 제약 성분,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
및 장비 공급, 정형외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, 안과 의료 기기 공급 부분의 협력을 
논의

[출처]: 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kazahstansko-kitayskaya-delovaya-vstrecha-farmacevticheskogo-biznesa_21733 

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proizvodstvo-farmacevticheskoy-produkcii-v-rk-sokratilos_21714
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v-kyrgyzstane-v-blizhayshee-vremya-otkroyutsya-gosudarstvennye-apteki-_21720
https://rtvi.com/news/rbk-v-rossijskih-aptekah-voznik-deficzit-antidepressanta-prozak/
https://nuz.uz/zdorove/1285771-kto-predpochitaet-lechitsya-v-uzbekistane-v-osnovnom-sosedi.html
https://pharmnewskz.com/ru/news/kazahstansko-kitayskaya-delovaya-vstrecha-farmacevticheskogo-biznesa_21733

